
교회소식 및 광고

1.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2. 말씀을 생활화하는 성경통독(12주), 7days 범사 감사에 모두 참여합시다.
3. 말씀 나눔: 매일 보내는 말씀 묵상을 따라 기도하면서 참여 바랍니다.
4. 고난주간: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냅시다. 
5. 성경통독: 제9차 도전 100일 성경통독이 은혜 중에(12일) 진행됩니다.
6. 기도회: 화요일 7시 중보기도. 3/27(수) 8시 Zoom 기도회(에베소서 강해)
7. 감사: 맛있는 점심 조병기 권사님. 강단미화: 박동희 권사님(이태영) 가정.  
8.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3/25-30) 6시에 Zoom으로 드립니다.
9. 차세대 사역: 차세대 사역을 위해 계속적인 관심과 중보기도를 바랍니다. 

** 교회 학교와 청년부 사역 문의--김반석 목사(445)208-3527 **
** 기도 상담, 성경공부와 통독 문의--박종님 전도사(267)265-0369 **

** 성가대, 찬양팀 문의--반주자: 임현선 집사(215)869-7632 **
   

향기로운 예물

지난주일 헌금 봉헌 ($ 2,865.00)

십 일 조: 김반석, 박동희 박종님, 송희복 송순란, 이진원 유금자, 유혜영,

십 일 조: 임현선, 조병기, 조민연 우영자, 조병우 조은미, 조윤경.

감    사: 박동희 박종님, 송희복 송순란, 이경원, 이승택, 임현선,

감    사: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주일헌금: 고향숙, 김반석, 이경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선교헌금(7Days 감사): 유혜영,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특    별(선교헌금):

2024년 교회 목표

** 후원하는 선교지 기도 제목 **
1. 도미니카 (신현재) 지교회 개척 및 전도
2. 흑 해 (유동윤) 선교센타 건립, 사역자 양성
3. 콜롬비아 (김선훈) 사역자 재교육, 태권도
4. 피 지 (이성일) 신학교 교육, 원주민 전도
5. 과테말라 (이누가) 병원 치료사역 및 현지인 전도

제16권 12호  2024년 3월 24일

담임목사 조병우
Rev. Dr. Byung Woo Cho

☎ 518-598-6380

byung4815@yahoo.co.kr

영혼구원

제자양육

사랑의 섬김

 주일 낮예배 오전 11:00
 영어 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수요기도회 저녁 8:00



종 려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인도: 조병우 목사

♣ 경배와 찬양 Opening Hymn ······························································· 엘 림 찬 양 단

♣ 합심기도 Prayer ····················································································· 다  같  이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다  같  이

♣ 송    영 Spiritual Song ········································································ 다  같  이

♣ 대표기도 Congregational Prayer ·························································· 김 반 석 목 사

♣ 환영과 소식 Parish Concern ································································ 인  도  자

♣ 찬    양 Anthem ··················································································· 찬  양  단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요 1:29, 막 11:7-10 ············· 다  같  이

♣ 설    교 Sermon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 조 병 우 목 사

♣ 봉헌송 Hymn …………  216장 성자의 귀한 몸 ······················ 다  같  이

♣ 헌금봉헌 Offering …………… 찬송가 213장 (4절) ················· 다  같  이

♣ 봉헌기도 및 축도 Offering Prayer & Benediction ·························· 조 병 우 목 사

♣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즐겁게 식사하면서 친교를 나누세요. ♬

수 요  기 도 회

밤 8:00 (ZOOM)

새 벽  기 도 회

화~토 새벽 6:00

이번 주 섬김이

낮기도 식사기도 친교 담당 안내,헌금위원

이번주 김반석 목사 조병우 목사 조병기 권사 조민연 권사

박종님 전도사다음주 조병기 권사 김반석 목사 다  같  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 1 일(종려주일) 흠 없는 하나님의 양   성경 : 막 11:1-11

 예수께서 걸어오심을 보고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외쳤습니다. 금년 고난주간에는 여러 상황들이 너무도 힘이 들지만, 예수님의 행

적을 따르며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은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

리는 양은 흠 없는 양이어야 합니다(출 12:5). 제자와 무리들은 입성하시는 주님을 위해 정성

껏 준비하였습니다. (1) 누구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가져다가 드렸습니다. (2) 겉옷을 벗어 

깔았습니다. 희생의 제물을 뜻합니다. (3) 평화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길에다 

폈습니다. 승리를 상징함. (4)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고 소리 지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

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환호했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은 멸망의 

세계를 영생의 세계로 이끄는 최후의 사건입니다.  

    제 2 일(월요일) 진노하시는 어린 양    성경 : 막 11:12-19

 주님은 이른 아침에 성전을 향하여 걷는 도중 길 가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셨습니다. 무성

한 잎사귀 밖에 없어 "이제부터 영원히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라고 저주하

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나 믿음의 사람이면 열매를 맺

을 때 산도 옮길 만한 기적이 일어나며,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님의 진노

는 성전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전 문을 여시고 들어섰을 때에 안에는 난장판이었습

니다. 주님은 성전을 이토록 방임해 둔 성전지기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내어 쫓았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도다" 하셨습니다. 

   제 3 일(화요일) 가르치시는 어린 양     성경 : 막 11:20-32

 셋째 날 화요일은 주님이 성전에서 하루 종일 가르치시며 논쟁하신 날입니다. 성전설교는 산

상설교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주님의 2대 설교중 하나입니다. 양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10:27), 어린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야만 하겠습니다.  

   제 4 일(수요일)  침묵하시는 어린 양    성경 : 막 14:1-9, 사 53:7-9

주님은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셔서 최후를 준비하시며 조용히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고난주간 중 하루쯤 침묵하는 날로 보냅시다.  주님은 왜 법정에서 침묵하셨나? 

1)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2) 변명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3) 죄를 걸머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침묵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제 5 일(목요일) 유월절 양이 되신 어린 양   성경 : 막 14:22-26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던, '니산' 달 14-21일까지 일주일인데 무교절의 첫날

인 '유월절 양 잡는 날'은 13일, 목요일입니다. 주님은 해 질 무렵에 최후 만찬을 제자들과 

같이 나누셨습니다.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

다(요 6:53). 최후 만찬은 오늘의 성례전인 성찬예식의 신기원이 되었습니다. 끝난 후에 감람

산으로 가셔서 피와 땀을 흘리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제 6 일(금요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성경 : 요 1:29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재판 받으신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

다에 이르는 길을 '고난의 길(Via Dolorosa)'이라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한 

'고난의 길'을 걸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

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하시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

시고 운명하심을 볼 때 이 얼마나 놀라운 구세주의 모습입니까?


